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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 29일차 단식현장 방문

2023년 6월 23일(금) 08:00,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앞 농성장

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위원장: 박주민 의원, 이하 ‘을지로위원회’)는 
오늘 오전, 클렌징 제도 문제 해결 및 해고조합원 복직 등을 위해 23일 현재 단식 29일
차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 단식 현장을 방문하였다. 이 자리에는 을지로위원장
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진성준 국회의원, 강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. 

 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쿠팡지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클렌징 경쟁 시스템 문제 
및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 전국 총 11명에 대한 복직, 현재 100원인 프레시백 회수 수
수료 현실화,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비롯한 ‘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
합의’ 이행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.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의 클
렌징 제도는 영업점과의 계약서에 구역을 배송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
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. 

  이날 간담회에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“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쿠팡로지스틱스 
본사와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더운 여
름에 생명을 위협하는 단식을 중단해주시면 좋겠다”라고 설득하며 “국회에서 환노위, 
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다루도록 
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 

  진성준 국회의원은 "쿠팡로지스틱스가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개
선에 나서도록 노사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"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. 강민정 의원 역
시 "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다
"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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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붙임 – 을지로위원회, 현장방문 사진 2장

 


